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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장부의 경제적 업적    18-06-22

미국의 지난 대선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국의 경제를 크게 발전 시키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성숙한 대학원 생들에게 팩트를 가지고 공정하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00일 동안 성취한 업적과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즉 지난 500일 동안에 공식 실업률은 1970년 이후 최하치인 3.8%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의 실업자수는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2018년 5월 한달 동안만 해도 223,000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켰습니다. 지난 500일 동안에 급료가 올랐고 보너스를 받은 근로자는 4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다우 평균 지수는 2016년1월에 18,800 이었던 것이 2018년 1월 26일에 26,617로 급상승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경제 성장률은 2018년의 2- 4분기 동안 연평균 4%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호황의 원인은 2017년 12월에 의회를 통과시킨 감세법과 고용창출 법의 덕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환경 협정을 탈퇴했고 환경부 장관인 라이언 징크 (Ryan Zinke)로 하여금 석탄과 천연 가스 증산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캔사 나 유타주 등지에 풍부한 에너지 원을 증산 시켰습니다. 미국의 동해안과 앨라스카에서의 원유 생산도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4월 한달 동안에 미국은 200억 달러치의 원유와 찬연 가스를 수출했습니다. 물론 그런 에너지 증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세입 증가도 방대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은 에너지 생산 규제가 강했던 2016년에 비하여 66%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 즉 공원이나 교량등의 보수와 시설 사업도 근로자 고용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환경주의자들이  주로 공격하던 2산화 탄산 가스의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15년 간에 총 11% 감소되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에 2.5%가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염려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그것입니다. 관세 마찰이 과도한 부정적인 부작용을 배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경제성장이 성숙수준에 도달 하기도 전에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렴하여 일자리 창출의 동맥을 끊어 버리는 성급한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이 탈 원전이라는 기치하에 국내 뿐만 아니라 원전 공사의 외주 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12 미북 정상 회담이 열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싱가포어의 호텔도 한국인의 손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로 두바이에 한국인의 손과 기술로 건축되었습니다,  천문학적 외화를 벌어들인 중동지역의 고속 도로와 교량들도 한국의 기술과 노동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한한 영역으로 뻗어 나갈 한국의 산업 자산을 더욱 촉진해야지 진로를 가로 막는 정책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이 사상 최고라 하니 트럼프 정부로부터 규제완화의 교훈을 한국이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끝


